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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부터 눈에 띄는 엘리즈 그라벨의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 엘리즈 그라벨은 알록달

록하고 귀여운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표현했지요.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다양한 모습을 통해 각기 다른 특별한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닮은 점이 많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이해와 유대감을 

느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이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지요.

유아기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여러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 책은 아이들

에게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렵거나 슬프거나 부끄러운 감정들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랍니다. 

또 이상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

든 감정은 존중받고 존중해 주어야 해요.

책을 읽고 아이와 엄마 아빠가, 또는 친구들과 어떤 점이 닮았는지 또 지금 어떤 감정인

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닮은 점이 있을지 함

께 찾아보아요.

『우리는 모두!』는 
공감과 유대에 대한 책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슬픔    기쁨    부끄러움    무서움보기

어휘력 
기르기

뿌우우우웅!



우리는 모두 생김새가 달라요. 나와 친구들의 
특징을 살려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상상력 
기르기



아래 단어로 끝말잇기를 시작해 볼까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쓸 수는 없어요. 

혹시 친구와 닮은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닮았는지 쓰고 그려 보세요. 

문해력
기르기

생각해 
보기

생김새  →    →    

→    →    

친구  →    →    

→    →    

희망  →    →    

→    →    



우리는 모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하지만 닮은 점도 꽤 많답니다. 

너와, 나 우리가 어떤 점이 닮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즈 그라벨 글 · 그림 | 사과나무 옮김 | 40쪽

15,000원 | 978-89-5547-984-3 | 4세 이상


